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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2세 교육.

작성일 : 2010. 03. 19. (금) 새벽 2:00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 3월 27일 대전 산성교회에서 축복 2세 중 SS가 된 

아이들 교육 있으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교육 말씀을 부탁하니 

말씀해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섭리사 꿈나무들.

나 예수가 기대로 키우고, 너희의 선생이 기도로 키우는

섭리사 미래의 주인공들.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신랑이 

이 시간 너희의 정신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삼위께 향하게 하기위해 뜨거운 말씀으로 

교육한다.

사랑하는 신부들아.

오늘 이 시간 억지로 부모 손에 이끌리어 

나를 만나러 온 자도 있을 것이요, 기대로 만나러 온 자, 

사랑으로 만나러 온 자,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설렘으로 만나러 온 자, 다양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것이다.

나 예수가 말하니 모든 마음 내려놓고, 

깊이 있게 나의 말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아라.

섭리사 가정국 2세들은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많다.

자신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깨끗함의 가치를 모르고,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함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많구나.

하지만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고, 버리게 되니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가치에 대해

말해주겠다.

나의 말을 듣고 가치를 알고, 깊이 깨닫는 자.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섭리 역사, 너희의 선생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로

뿌린 이 역사 가운데 너희의 부모가 귀한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후 너희가 깨끗함으로 태어나 섭리사의 

증인,

나와, 하나님, 성령어머니의 깨끗한 신부로 키움 받고 

있다.

하지만 깨끗함의 가치를 모르니 죄를 짓는 구나.

이성의 죄, 마음 빼앗기는 죄, 악한 마음을 가지는 죄,

많은 죄들을 짓고 있구나.

회개하라. 

너희의 원래 모습, 깨끗함을 찾을 수 있다.

깨끗함을 타고 난 가치를 깨닫고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들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나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겠으니 깨끗하게 되기 위해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깨끗해야 크게 클 수 있다.

깨끗해야 삼위께서 역사할 수 있으며

깨끗해야 너희 선생처럼 인류를 위해 인생을 살며

깨끗해야 온전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러하니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해져라.

나는 너희 부모의 신이 아니다.

너희와 동행하는 너희의 신랑이며 너희의 사랑의 신이다.

나를 멀리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뜨겁게 만나라.

섭리사 2세들, 부모들보다 크게 될 자들 진정 많고 

많으니

나를 1:1로 구하고 찾으며 불러라.

완전한 정신이다. 

정신이 완전하게 되어야 흔들림 없이 나를 마주할 수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감동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으며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나를 만나게 되면, 나와의 추억 쌓고, 사랑 쌓으며

1:1 신앙 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 따라 교회 다니는 자들은 크게 못 큰다.

신앙은 무조건 나와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천국도 1:1 신앙으로 가고, 사랑도 너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 스스로가 나를 만나고자 몸부림 쳐라.

너희의 몸부림을 지켜보겠노라.

내 사랑들아. 나 예수가 너희를 업어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며, 눈물로 키웠다.

너희 부모가 나의 육신이 되어 해 준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아야 하고,

나를 만나야 하며, 나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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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만나자, 이제는 섭리사의 거목이 되기 위해 

준비하자.

섭리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창대하게 될 

것이니

이 역사에 뒤처지지 말고 주인공이 되어라.

너희가 나도 증거하고 선생도 증거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10대들과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 선생의 제자이자 나의 신부들인데,

세상에 사는 10대들과 같은 정신과 마음을 가져서 

되겠느냐.

어렸을 때부터 나를 찾은 다윗같이,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정신으로 나를 부른 선생같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사람 같이 살면 안 된다.

정신, 마음, 육신 온전하여 세상을 잡고 흔들며 

축복받은 자들답게 살아야지.

축복도 받은 사람이 노력해야 삼위께서 더욱 부어주고,

더욱 커지는 것이다.

축복을 가치 없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사탄에게 빼앗겨도 모른다. 

그러면 되겠느냐.

자기에게 큰 보물, 보석 주었으면 애지중지, 감사감격

가치를 알아야 빼앗기지 않지 모르면 아무나 

가져가버린다.

선생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아야 한다.

너희 선생이 축복2세들 선생의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데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지.

너희의 스승은 섭리역사를 시작한 자요,

신부의 시대를 연 자요, 

너희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생의 뜨거운

기도 덕분이니라.

그러하니 축복받은 너희가 스승을 온전히 깨닫고

섭리사 증거 해야지.

성장하라, 사랑으로 성장하고,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라.

흘러가는 정신을 붙잡아라.

그리될 때 나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

감동감화의 신 성령 어머니, 삼위의 역사함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부모에게 관리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기도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의 신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섭리사의 꿈나무! 삼위께서 너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 기대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사랑한다. 사랑으로 1:1 완전히 만나자.

사랑으로 부르면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랑 또 사랑한다. 안녕.

너희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